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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height) 프리미엄

: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호중*⋅김정욱**

초 록

기계화 ․ 자동화의 진전으로 육체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키=생산

성’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을 둘러싼 일자리 여건이 녹

록치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외모나 키와 같은 요인들도 

타인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때로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키가 일종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가능성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 그리고 첫 일자리에서

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이는 주로 작은 키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큰 키에 대한 프리미엄의 

형태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

시장에서의 신장(height)의 영향력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 첫 일자리 소득, 노동시장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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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외모지상주의(lo o k ism )의 심화 속에서 

키(h e igh t)도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때로는 허리나 무릎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이힐, 키높이 신발 등을 

통해 큰 키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키 클리닉’으로 

대변되는 ‘키 성장 산업’의 성장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

은 자녀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큰 키에 대한 강한 열망은 이방인의 눈에 한국적 맥락의 특이한 신드롬

(syndrom e)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하였다(N ew  Y ork T im es, 2009; ABC  N ew s, 

2009 ; 박소연, 2 011에서 재인용) .

‘하이티즘(h e igh tism )’이라는 용어(F e ldm an , 1 975 )로 대표되는 키에 대한 

차별이나 선호가 우리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키’ 조차도 타

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키는 다른 외모 범주인 ‘체중’, ‘쌍꺼풀’, ‘콧대’, ‘주름’, ‘근육’ 등과는 차별되

게 시각적으로 개인을 즉각 서열화하는 독특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기도 하

며(박소연, 2011 ), 때로는 키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넘어 이와 무관한 분

야에서도 개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미진 

외, 2 004 ; 허경 ․ 박미정, 2009; 오진아 2011 ).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상당수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키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

며(박기성 ․ 이인재, 2010; Sa lska  e t a l., 2 008 ; Y an cey  &  E m erso n , 2014;  

S tu lp  &  B a rre tt, 2 014 ), 키가 우울이나 자존감 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한다(김미진 외, 2 004 ; 정민자 ․ 윤경림 ․ 심계식, 2008; 허경 ․ 박미정, 

2 009 ).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학교에서의 공부 또는 

직업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소위 ‘스펙 쌓기’로 불리는 자격증, 어학연수, 인

턴 경험, 봉사활동과 같은 교외활동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모나 키와 같은 요인들도 타인과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

기도 하며, 때로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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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취업관련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키와 취업 간의 유/불리’

를 묻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키는 또 하

나의 ‘스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계화 ․ 자동화의 

진전으로 육체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키=생산성’ 간의 관계가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청년층 신규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키는 여전히 갖춰야 할 육체 자본이자 ‘스펙’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박소연, 2 011 ).

키, 몸무게, 반점 등을 비롯한 신체조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입자지원자들에게 키와 몸무게 같은 정보들까지도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박귀천 외, 2 015 ). 이

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상당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히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넘어 채용절차의 공

정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여성신문, 2 017a; 국회뉴스 

O N , 2017 ). 구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직무적합성을 예측할만한 

요인들 외에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했

다고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기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 입직희망자들의 경우 이력서에 채워 넣어

야 하는 빈 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직무 중심의 채용을 활

성화하기 위해 직무와는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재산상태 등을 

묻는 이력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수

준 이상의 신체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시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키’조차도 일종의 경쟁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h e igh t p rem iu m )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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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졸업

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동갑내기 여학생

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직가능성에 키가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으로의 취업가능성에도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 후 입직단계에서

의 취업가능성,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에 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본 후, 취업자를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서도 키의 영

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채

용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고 공감대 

높은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 키와 노동시장 성과

키는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 및 가설들을 검토

하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큰 키’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노동시

장에서 신장 프리미엄(h e igh t p rem ium )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설명할만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우선 

인적자본론(h um an  cap ita l th eo ry )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다. 인적

자본론에 따르면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양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수준

으로 직결되는데(B eck er, 1964 ) 키가 클수록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이 축적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

과차이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1 ). 예컨대 청소년기에 큰 키를 

1) 일반적으로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선천적인 재능 및 교육과 훈련에 의해 후천적

으로 습득된 전문기술(skill)을 포괄하는데 인적자본론에서 사용하는 능력개발은 후천적

으로 획득된 전문기술의 연마 및 이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우현 ․ 황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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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내 ․ 외 활동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가능

성이 있고, 이를 통해 리더십, 대인관계 스킬, 사회적응력 등 사회활동에 필

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 또한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어릴 때 

키가 작은 이들의 경우 낙인경험 등으로 인해 덜 긍정적인 활동을 경험하였

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쌓인 인적자본의 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박기성 ․ 이인재(2010 )는 

생산성 증대가설(p ro du ctiv ity  enh anc ing  h yp o th esis)로 명명하고, 신장이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과의 연계를 통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임희정, 2012에서 재인용).

이와는 달리 만일 ‘큰 키’ 그 자체를 개인의 타고난 재능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재능 차이(키의 차이)가 개인 간 생산성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

한다면 이는 신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선천

적 재능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재능 격차가 생산성 격차를 낳는다고 

본다(조우현 ․ 황수경, 2 016 ). 때로는 ‘큰 키’가 높은 생산성이나 높은 생산성

과 연결되는 건강함 또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성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고용

주의 입장에서는 선발비용을 줄이고자 ‘큰 키’를 잣대의 하나로 삼아 채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여성신문, 2 017b ; 헤럴드경제, 2 017 ; 채널 A , 

2017 ).

직종선택가설(O ccu p a tio n a l cho ice  h ypo th esis)을 통해서도 노동시장에서

의 신장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직종에 따라 임

금격차가 존재하며, 특정 직종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체조건(신

장 등)이 채용과정, 생산성 결정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이 기준에 따라 채용 및 임금 등의 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면 신체조건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기성 ․ 이인재, 

2 010 ). 

2016). 따라서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키의 경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얻은 인적자

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체적 특징(예컨대 키)이 인적자본축적 과정에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생산성은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기될 수 있다(임희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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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개인의 차이를 초점으로 한 이론 외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차별이론을 통해서도 신장 프리미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베커 Becker(1957)의 선호차별이론(Taste-Based  D iscrim ination  theory)

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별 등이 생기는 이유를 고용주나 소비자의 

편견(p re jud ice) 또는 선호(ta ste)에서 찾고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신장 

프리미엄은 생산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준의 

키에 대한 고용주나 소비자의 선호 또는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 rro w (1972 ), Ph e lp s(1972 ) 등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인한 차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 iscrim ination  

theory)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짚어볼 수도 있다. 통계적 

차별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보상수준이 결정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

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성별, 

학력, 연령 등과 같이 관찰이 용이한 그룹특성에 기대어 채용, 임금, 승진 

등의 결정을 하고,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나 선호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룹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는 통계적 차

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유경준 ․ 황수경, 2 005 ). 이에 근거하여 노

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특

별한 편견이나 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키가 큰 근로자 집단의 생산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키가 큰 개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tran sitio n  

sc h o o l to  w o rk )하게 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대부분 생애 첫 

일자리로서 초기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향후 경력개발이나 이직 등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느 일자리에 비해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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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기 ․ 배호중, 2011). 청년층을 둘러싼 일자리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에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양호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나타내는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어떠한 특성이나 노력들이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유된 정보

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쌓기 경쟁이 일어나

기도 한다(채창균 ․ 김태기, 2 009 ).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는 크게 객관적-양적 성과로서 취업 여부, 

미취업기간 탈출 확률, 취업 이행 시간 등을, 객관적-질적 성과는 임금, 승

진, 직업지위, 정규직 여부, 대규모 업체 정규직 여부로, 주관적-질적 성과

로는 직무만족도, 교육수준일치 취업, 기술수준일치 취업, 전공일치 취업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윤수경 ․ 한유경, 2 014 ). 이 같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

에서의 성과(취업성과)는 해당 개인의 축적된 인적자본 정도뿐만 아니라 가

정배경 등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입학시험성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안국, 2006; 오호영 ․ 김승보 ․ 정재호, 

2 006 ; 김홍균 ․ 문혜영, 2 007 ; 김희삼, 2010 ), 졸업한 고등학교의 계열 또한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채창균, 2004; 남기곤, 2005).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 ic  

S ta tu s) 또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되고 있는데,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행과정

에서 양호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황여정 ․ 백병부, 2 0 0 8 ;  

정지선 ․ 이수정 ․ 신정철, 2010; 우광호 ․ 안준기 ․ 황성수, 2010; 박환보, 2011;  

변금선, 2015 ).

이와 함께 대학특성이나 재학 중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경험들도 노동

시장 이행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대학의 지

명도나 소재지(채구묵, 2007; 김희삼 ․ 이삼호, 2 007 ; 김진영, 2 007 ; 오호영, 

2 007 ; 정지선 ․ 이수정 ․ 신정철, 2 010 ; 박환보, 2 011 ), 전공(채구묵, 2007;  

박가열 ․ 천영민, 2 009 ; 윤수경 ․ 한유경, 2 014 )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외연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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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2 009 ; 안준기, 2 009 ; 남기곤 ․ 윤진호 ․ 이시균, 2 010 )이나 재학 중 

근로 경험(H äkk in en , 2 006 ; 이병희, 2 003 ; 박성재 ․ 반정호, 2 006 ; 남기곤 ․
윤진호 ․ 이시균, 2010; 김성훈, 2011; 안준기 ․ 배호중, 2011 ) 등이 졸업 후

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선행연구

이론적 논의에 이어 여기서는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신장 프리미엄을 둘러싼 국내의 실증연구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국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 자살률, 혼인 등에 있어 신장 프리미엄과 관련해 다양한 조사 자료를 이

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H erp in , 2 008 ). 여기서는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ortt &  Leigh(2010)는 2006년 및 2007년 H ILD A(The H ousehold, Incom e  

and  L ab ou r D ynam ics in  A u stra lia ) 자료를 이용하여 25~ 54세 임금근로자

의 키와 시간당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키가 

10cm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2%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가

적인 교육 1 /3년(또는 경력 4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이었다. 남성의 경우

에는 키가 10cm  증가할수록 시급에 있어 3% 가량의 프리미엄이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적인 교육 1/2년(또는 경력 2년)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에 맞먹는 

수준의 크기였다. 

C a se  &  P ax so n (2008 )은 키와 인지능력(co gn itiv e  ab ility ) 간에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키가 큰 사람들의 높은 인지능력이 그들의 

임금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큰 키→ 높은 인지능

력→ 고임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들

은 영국(195 8  N a tio na l C h ild  D eve lo p m en t S tu d y  및 1970  B ritish  C o h o rt 

S tu d y)과 미국(197 9  N a tion a l L o n g itu d ina l S tu d y  o f Y ou th  (N L SY 79 ) 및 

F rag ile  F am ilies d a ta )의 자료를 이용하여 키가 인지능력, 그리고 노동시장

에서의 성과인 임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청소년기에 키가 큰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클 가능

성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기에 키가 클수록 시험성적이 높았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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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키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 ‘키→ 인지능력

→임금’으로 이어지는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P ersico , Postlew aite, &  S ilverm an(2004)은 영국(N C D S)과 미국(N L SY  

79 )의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

펴보았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자 

백인남성표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령대(영국의 경우 31세, 미국의 경우 30

대 표본)를 추려내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배경이나 건강상태, 

지능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는데 

키가 1인치 클수록 각각 2 .2% (영국)와 1 .8% (미국) 가량 임금이 높았다. 

H erp in (2005 )은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 SE E , In stitu t N a tion a l d e  

la Statistique et des E tudes Econom iques)의 2001년 조사자료를 이용해 장신

( = 평균신장 + 1표준편차 초과) ,  평균신장( = 평균신장 ± 1표준편차) , 단신

( =평균신장 - 1표준편차 미만) 여부에 따른 직업, 혼인가능성, 직업의 위세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장이 클수록 관리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단신의 경우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장신 집단에 속할 경우 이전 직업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의 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키가 클 경우 학력수준이 높았으며 혼인의 가능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평균신

장 키를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울이나 불안의 정

도 등은 낮게 나타났으며(D ea to n  &  A ro ra , 2009 ), 키가 큰 사람들이 자녀

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N ettle , 2 002 ). 이와 함께 키가 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이미

지(건강함, 지적임, 리더십이 있음 등)로 비춰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

(B lak er e t a l., 2 013 ). 

이와 같은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며 최근에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

리미엄과 관련한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박기성 ․ 이인재(2010 )는 한국노동패널(K L IP S ) 11차년도(2008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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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30~ 40대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시간당 임금)에 있어서

의 신장 프리미엄의 존재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키와 임금

의 관계에 대해 M incer(1974 )의 임금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O L S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 .5%  정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키가 가족 특성(fam ily  b ackg ro un d ) 또는 건강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 ro x y  

variab le)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김용민 ․ 임희정 ․ 박기성(2012 )의 연구 또한 한국노동패널(K L IPS ) 11차년

도(2008년) 자료를 이용해 30∼40대 남녀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h e igh t p rem ium )의 존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

족배경, 건강, 직종, 교육을 통제하면 30∼40대 남성은 신장이 1cm  증가함

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 .0% 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이 가족배

경,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대리변수 가설 및 신장이 

개인의 직종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직종선택가설 또한 

채택되지 않았다. 

김용민 ․ 김용학 ․ 박기성(2012 )은 2001년~ 2004년 사이의 한 결혼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급여소득자들의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신장과 외모의 프리미

엄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키가 1cm  커짐에 따라 남자는 

0 .25% 씩, 여자는 0 .38% 씩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차이에 대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 결과 신장 프리미엄이 인적자본 효

과 보다는 차별 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현국(2014)은  한국교육고용패널(K E E P)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

년 자료를 이용해 그들이 중 ․ 고등학교 재학 중 학급임원을 경험했을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개인고정효과(FE ) 모형을 사용한 분석

에서는 키가 큰 학생이 학급임원이 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

성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에 대해 최소자승법(O L S)을 이용한 분석에

서는 키가 클수록 학급에서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다. 그렇지

만 이들 연구의 경우 특정집단 또는 특정 지역 등으로 한정한 표본을 대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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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표본(주로 30~ 40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노

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축적된 인적자본 차이에 따른 효과와 신장 프리미엄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의 신장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축적

된 인적자본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동일한 연령의 신규 입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Ⅲ. 이용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1. 이용자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에 따른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

고용패널(K o rean  E d u ca tion  &  E m p lo ym en t Pan e l:  K E E P )’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K E E P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의 수집,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노동시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시작되었는데, 2 004년을 기준으로 중학

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 ,000명씩 총 

6 ,000명을 추출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1차(2014 )년도 자료까지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 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017 ).

본 연구에서는 2004년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질적인 대학특성 차이에 

따른 편의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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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따라 많은 이들이 11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대학에 재학 중일 가능

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 남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분석은 오히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4년제 대

학입학~ 졸업~ 노동시장 이행’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2 ).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최종적으

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501명의 여학생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2. 변수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로 다음의 세 가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학졸업 후 입직단계에

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가능성과 관련해서는 ① 대학졸업일을 기

준으로 한 취업여부, ②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를 설정하였고, 취업자를 대상으로는 ③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3 ). 분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집

단별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연구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남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해 대학 재학기간 등에 차이가 생기고 대학 입학 후 충분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준시점에서는 남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 

후의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아 구직을 위한 기간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성별 취업성과에 대한 구조적 차이 또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KEEP 

1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남학생 1,460명 중 9.4%에 달하는 137명이 (전문)대학에 재

학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제 재학에 진학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 자명하다. 남성의 상당수가 군입대로 인해 해당 시점까지 대학에 재학 중

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성별 취업성과에서의 구조적 차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

서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 성과지표 이외에도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고용유지, 승진,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성과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시장에서의 축적된 인적자본이 차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입직단계에서의 성

과에 대한 변수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이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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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도 한다. 재학 중 경험하는 일자리는 졸업 후 얻고자하는 일자리와

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와 졸업 후 갖게 되는 일

자리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졸업 후 첫 일자리’

를 설정하고 해당 일자리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졸업을 목전에 둔 상황(예컨대 4학년 2학기)에서는 아르바이

트 보다는 졸업에 집중하고, 졸업자 신분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고자 

계획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졸업일의 5개월 이전(=마지막 학기 시작 

이후)을 기준일로 삼아 기준일 이후 시작된 최초의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설정하였다. 해당 일자리의 시작날짜와 대학졸업일 간의 시점 비교를 통해 

졸업당시 취업여부를 살폈으며, 황여정 · 백병부(2008), 백병부 · 유백산(2011), 

이필남 · 김경년(2012 )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300인 이상의 대기업 또는 공

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질화한 소득에 자연로그(na tu ra l lo ga rith m )를 취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첫 일자리를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해

당 일자리에서의 소득을 월(月) 기준으로 실질화하였으며, ‘괜찮은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장(h e igh t)을 다각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자주 언급되는 가구특성 및 대학특성, 그리

고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활동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으로 삼은 신장(h e igh t)은 기본적으로 cm 단

위로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대학졸업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신장

(응답자의 교육정도가 ‘대학 재학 중’에서 ‘대학졸업’으로 변한 직전년도 자

료, 해당 시점이 결측일 경우 이전년도 자료)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장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단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상대적 신장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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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H ein eck (2005 ) 및 H erp in (2005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들은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큰 경우를 ‘상대적 장신’으로, 

표본의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작은 경우를 ‘상대적 단신’으로 분류

하였다. 이와 함께 ‘평균신장± 1표준편차’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평균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상대

적 장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단신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신장

을 나누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표본들의 평균신장(= 161 .86cm )

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평균 이하 신장을 구분하는 가변수(dum m y variab le)

를 통해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청년층의 노동시

장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흔히 언급되는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가족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단위로 측정된 부모의 

교육수준(연단위로 측정된 부모의 교육수준 평균)과 형제자매 유무, 고교졸

업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자가주택 보유여부, 가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출신

지의 대리변수로 고교소재지를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출신고교의 특성(인

문계/전문계)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대학입학 시 재수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이에 졸업한 대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된 

대학등급4 )과 함께 7가지 범주의 전공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대학생들

은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고자 대학 재학 중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이 같은 활동들 또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는데 그 중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경험, 재학 중 근로 경험 변수를 

활용하였다. 

4) KEEP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제공되어 대학입학성적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살핌

에 있어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결측이 많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05년을 기준으

로 한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http://univ.joongang.co.kr/)를 통해 ①1~10위권, ②

11~20위권, ③20~30위권, ④기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대학을 구분하였으며 세부전

공이 의학, 치의학, 한의예인 경우 1~10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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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통계분석

1) 키와 관련한 기초통계 분석

여기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 신장에 대해서 

실제 계측자료를 통해 얻어진 유사한 연령대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K E E P  고3  코호트 이용)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키에 따른 취업성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

였는데 우선 K E E P을 통한 자기기입(se lf- rep o rted ) 신장자료에 대한 타당성

을 살피고자 공신력 있는 또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람의 키는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유전적 영향 등)에 뿐만 아니라 시

대나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국민들의 인체치

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실측자료인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2015)의 

｢인체치수조사 보고서｣와 질병관리본부 외(2007 )의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결과를 준거로 삼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이용한 신장 변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인체표

준 정보 D B를 구축하고 한국인이 쓰기에 편리한 제품개발과 생활공간 디자

인에 인체표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9년 1차 측정부터 2015년 7차 측

정까지의 5~ 7년 주기로 한국인의 인체치수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국

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2 015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소아 ․
청소년의의 신체발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1965년부터 2005년까지 매 10

년마다 신체계측조사를 실시(2005년의 경우 전국 15만 명의 소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계측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7년 한국 

소아 ․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를 새롭게 제정하였다(질병관리본부 외, 

2 007 ). 두 조사 모두 가용한 최신 자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2 007년 

한국 소아 ․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의 경우 만18 .5세까지만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해당 연령이 성장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며, 대졸자의 신장과 비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비교에 활용하였다. 각 자료를 통한 

신장 관련 몇 가지 기술통계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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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장(height)에 관한 각종 통계

N 평균 표준편차
Percentile

25 50 75

본 연구(=대학 졸업당시 신장) 501 161.86 4.90 158.80 162.00 165.00

국가기술표준원(2015)
20～24세 362 160.92 5.22 157.45 161.10 164.45 

25～29세 306 160.84 4.89 157.25 160.55 164.30

질병관리본부 외(2007)

｢소아･청소년 준성장도표｣
18.5세 -

160.73

(중위수)
- 157.37 160.73 164.20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2015).

  질병관리본부 외(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해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4년제 대졸 여성의 키는 평균 161 .86 cm 이며 

2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중위수)는 각각 158 .0 cm 와 162 .0 cm 로 나타났

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비교를 시도한 수치들을 살

펴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2015년 신체 계측을 통한 인체치수결과에서는 

20~ 24세와 25~ 29세의 평균신장이 각각 160 .92cm 와 160 .84 cm 로 나타났

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 상에 나타난 

18 .5세 여성의 신장의 중위값은 160 .73 cm 였으며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

수는 각각 157 .37 cm 와 164 .20 cm 였다.

제시된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이용한 키(응답자들이 응답한 

키)는 실제 계측을 통해서 얻어진 다른 통계자료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표준편차가 작고, 하위 25백분위수(2 5  p ercen tile )의 신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응답한 신

장의 경우에는 키가 작은 집단에서 실제보다 더 크게 응답하려는 경향이 존

재함과 동시에 정확한 계측 수치가 아닌 0  또는 5cm 로 끝나는 단위로 응답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Charraud & Valdelièvre, 1981; Herpin, 

2 008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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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에 이용한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들의 신장(height)분포

2) 분석모형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

에서는 ① 원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 ②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 그리고 ③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의 정규직)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아 키와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키와 더

불어 가족특성, 고교 및 대학특성,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한 변

수를 활용하였다. <표 2>에는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41 .1% 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었으며,5 ) 1 0 .4% 는 괜

찮은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일 당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소

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0년을 기준(2010년= 100 )으로 실질화한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145 .8만원으로 나타났다. 

5)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취업한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3%, 6개월로 하였을 때는 6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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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 기준)

성격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 %, 빈도(명)) 

노동시장

성과

(종속변수)

졸업당시 취업여부 졸업당시 취업=1, 미취업= 0 41.1% 206

괜찮은 일자리 

취업여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1,

그 외의 일자리 취업 및 미취업= 0 
10.4% 52

로그 첫 일자리 소득 ln (첫 일자리 소득) 4.898 0.360

첫 일자리 소득(만원)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 수준
145.807 107.060

가구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부모학력의 평균(년) 11.935 2.505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있음=1, 그 외= 0 94.6% 474

자가주택 소유여부 고3당시 자가주택 소유= 1 74.1% 371

로그 가구소득 고3당시 ln(가구소득) 5.642 0.522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그 외= 0 88.2% 442

출신고교 유형 인문계고교=1, 그 외= 0 81.6% 409

재수경험 대학입학 당시 재수=1, 그 외= 0 15.7% 79

대학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 1～10위 대학순위 : 1～10위 5.4% 27

대학순위 : 11～20위 대학순위 : 11～20위 6.0% 30

대학순위 : 21～30위 대학순위 : 21～30위 10.8% 54

대학순위 : 기타 대학순위 : 기타 77.8% 390

전공1 : 인문계열 전공1 : 인문계열 15.2% 76

전공2 : 사회계열 전공2 : 사회계열 29.7% 149

전공3 : 교육계열 전공3 : 교육계열 8.4% 42

전공4 : 자연계열 전공4 : 자연계열 16.2% 81

전공5 : 의약계열 전공5 : 의약계열 4.0% 20

전공6 : 예체능계열 전공6 : 예체능계열 16.6% 83

전공7 : 공학계열 전공7 : 공학계열 10.0% 50

해외연수 경험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있음= 1,  경험없음= 0
20.0% 100

재학 중 근로경험 재학 중 근로경험=1, 그 외= 0 86.2% 432

신장 관련 

변수

신장( ) 졸업 당시 신장( ) 161.856 4.904

평균신장 이상 여부 평균신장 이상= 1,  그 외= 0 52.7% 264

상대적 단신 ‘평균-1표준편차’ 미만 14.4% 72

평균신장 범주 평균±1표준편차 70.7% 354

상대적 장신 ‘평균+1표준편차’ 초과 15.0% 75

N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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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 교육

수준은 11 .9년으로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다수(94 .6% )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교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자 가구의 74 .1% 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 8 .2% 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 .6% 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 5 .7% 는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특성과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살펴보면 5 .4% 는 10위권 내에 

속하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계열 

전공자(29 .7% )가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16 .6% )이나 자연계열(16 .2% )을 

전공한 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다섯 명 중 한 명

은 대학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이 있었으며,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

은 86 .2% 에 달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heigh t)과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면, 대학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신장은 161 .9cm 였고, 52 .7% 는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 .7% 는 ‘평균신장± 1표준편차’ 범주에 속하였으며, 평균신장 보

다 1표준편차 이상 작은 경우인 ‘상대적 단신’과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

차 이상 큰 ‘상대적 단신’에 속하는 경우는 각각 1 4 .4 % 와 1 5 .0 % 로 나타

났다. 

3) 상대적 신장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

여기서는 신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이 속한 신장의 3가지 상대적 범

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에는 신장의 상대적 범주에 따라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 단신에 속할 경우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36 .1% 에 그쳤으며, 평균신장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37 .0% 가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장신일 경우 졸업일을 기준으로 6 5 .3 % 는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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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

졸업일 기준 미취업 46 (63.9%) 223 (63.0%) 26 (34.7%)
21.38***

졸업일 기준 취업 26 (36.1%) 131 (37.0%) 49 (65.3%)

N 72 354 75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F-value)

로그 첫 일자리 임금
4.867

(0.294)

4.881

(0.327)

5.010

(0.525)
3.54**

N 57 304 60

나타나 키가 클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38 ).

<표 3> 신장에 따른 졸업일 기준 취업 여부 차이
(단위 : 명, %)

주 : *** p<0.01, ** p<0.05, * p<0.1

이어 <표 4>는 신장의 상대적 범주에 따른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살펴

본 결과이다. 상대적 단신 집단에 속한 경우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 장신집단에 속할 경우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임금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신장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신장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 차이 (로그 첫 일자리임금)

주 : (   )는 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표 5>는 신장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차이를 살핀 결과인데, 

상대적 단신 범주에 속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최초 취업한 

비율이 4 .2% 에 그친 반면 평균신장 범주에 속할 경우 9 .6% 에 달해 2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장신에 속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

한 비율이 20 .0% 에 달해 평균신장 범주에 속한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상대

적 단신 범주에 속한 경우에 비해서는 5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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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장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차이
(단위 : 명, %)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

미취업 또는 

괜찮은 일자리 이외 취업

69

(95.8%)

320

(90.4%)

60

(80.0%)
10.68***

괜찮은 일자리 취업
3

(4.2%)

34

(9.6%)

15

(20.0%)

N 72 354 75

주 : *** p<0.01, ** p<0.05, * p<0.1

Ⅳ.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1. 신장(height)에 따른 졸업 당시 취업여부 분석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

엄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신장에 따른 취업여부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학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를 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항로짓(B in ary  L o g it M o d el) 분석을 실시하

였다.

log

   가구특성  출신 고교 특성  대학 특성 
 대학생활  신장관련 변수  

<표 6>에는 대학 졸업 당시의 취업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신장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대학 졸업 

당시의 취업여부를 동일한 종속변수로 하여 신장을 나타내는 변수를 달리한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Ⅰ>에서는  단위로 측정된 신장을 포

함하였으며, 표본의 평균신장 이상인 경우(= 1 )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0 )

의 구분 더미(D u m m y)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Ⅱ> , 그리고 ‘상대적 장신’, 

‘평균’, ‘상대적 단신’으로 신장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모형 Ⅲ>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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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 각 모형의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는데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과 같은 가구특성과 출신 고등학교의 특성, 그리고 대학 및 대

학 전공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재학 중 인적자본 축

적을 위한 경험과 관련해 해외연수 경험과 재학 중 근로경험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 모형에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

난 가운데 <모형 Ⅰ>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

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 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졸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2 .1배(=

)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수를 경험한 이들이 대학 입학과

정에서 1년(이상)의 지연된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안준기 ․ 배호중, 2 01 3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서두르는 등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는 졸업, 취업, 혼인 등의 과정에서 연령규범을 좆기 위해 상대

적으로 취업탐색기간을 줄인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대학순위나 전공에 

따라서는 취업여부 그 자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해외연수 경험이나 재학 중 근로경험 변수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 )의 값을 나타내어 신장이 클수록 졸업 당시에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Ⅰ>과 동일한 통제변수와 함께 평균이상의 신장과 그렇지 않은 경

우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Ⅱ>에서는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값이 (+ )의 

방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상대적 장신/

단신/ 평균과 같이 신장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Ⅲ>에서는 

상대적 장신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의 값을 나타내어 

(기준변수인 평균범주 신장에 비해) 키가 큰 사람들이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1 .08 (= )배 가량 높았으며,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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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상수항 -12.805*** 3.510 13.309 -0.583 1.176 0.245 -0.539 1.209 0.199

가구특성 

및 

출신고교 

특성

부모학력 0.062 0.045 1.921 0.057 0.044 1.670 0.072 0.046 2.500

형제자매 유무 0.200 0.437 0.208 0.180 0.427 0.179 0.234 0.436 0.287

자가주택 

소유여부
0.168 0.227 0.543 0.196 0.223 0.769 0.181 0.229 0.622

로그 가구소득 0.005 0.219 0.000 -0.001 0.216 0.000 -0.053 0.222 0.058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249 0.309 0.645 -0.233 0.306 0.582 -0.220 0.311 0.501

출신고교(인문계=1) -0.448* 0.266 2.832 -0.438* 0.261 2.828 -0.409 0.268 2.339

재수경험 0.741*** 0.263 7.916 0.711*** 0.260 7.505 0.753*** 0.264 8.105

대학특성 

및

대학생활 

대학순위: 1～10위 0.288 0.436 0.436 0.353 0.429 0.679 0.239 0.444 0.290

대학순위: 11～20위 -0.247 0.412 0.359 -0.157 0.408 0.149 -0.271 0.421 0.415

대학순위: 21～30위 -0.660* 0.342 3.719 -0.652* 0.336 3.776 -0.660* 0.341 3.750

대학순위 : 기타 - - - - - - - - -

전공1 : 인문 -0.560 0.390 2.060 -0.423 0.382 1.224 -0.493 0.391 1.589

전공2 : 사회 -0.627* 0.354 3.137 -0.500 0.346 2.089 -0.599* 0.352 2.906

전공3 : 교육 -0.526 0.453 1.349 -0.453 0.445 1.039 -0.605 0.456 1.758

전공4 : 자연 -0.506 0.385 1.727 -0.385 0.377 1.043 -0.546 0.386 2.004

전공5 : 의약 -0.367 0.567 0.420 -0.343 0.564 0.370 -0.360 0.571 0.399

전공6 : 예체능 -0.592 0.387 2.344 -0.450 0.378 1.418 -0.558 0.386 2.095

전공7 :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351 0.258 1.851 0.374 0.255 2.158 0.313 0.261 1.441

재학 중 근로경험 -0.057 0.282 0.041 -0.053 0.277 0.036 -0.015 0.284 0.003

경우 평균신장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

에 있을 가능성이 3 .4배(= )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이행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되었던 가구특성 및 대학특

성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의 

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취업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이기에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6>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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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신장 

관련 

변수

신장() 0.076*** 0.020 14.019 - - -

평균신장 이상 여부 0.183 0.189 0.939

상대적 단신 -0.059 0.281 0.044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230*** 0.277 19.726

AIC 679.938 693.756 674.877

SIC 764.271 778.088 763.426

-2log L 639.938 653.756 632.877

Likelihood Ratio 38.701*** 24.883 45.762***

Score 37.025*** 24.321 44.496***

Wald 34.049** 22.973 40.242***

N 501 501 501

주 : *** p<0.01, ** p<0.05, * p<0.1

2. 신장(height)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여부 분석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리변수로 황여정 ․
백병부(2008 ), 백병부 ․ 유백산(2011 ), 이필남 ․ 김경년(2012 ) 등의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과 같이 괜찮은 일자리(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

규직 취업)에 취업한 경우를 1로, 미취업6 ) 또는 괜찮은 일자리 이외의 일자

리를 가진 경우를 0으로 하여 이항로짓(B ina ry  L o g it M o del)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기서도 앞서 실시한 분석과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였는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대학의 순위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또는 

6)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미취업자까지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취업자만을 대상

으로 괜찮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7>의 분석결과와 계수값의 방향이나 유의도가 전반적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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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열을 전공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출신자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

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형 Ⅰ>에서  단

위로 측정된 신장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의 값

을 나타내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경우 키가 클수록 괜찮은 일

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1 .11배(= )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Ⅱ>에서도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한 분석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의 순위가 높을수록 괜찮

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며,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자에 비해 인

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또는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관련해서는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 )의 값을 나타내어, 평균신장 이상인 이들의 괜찮은 일자

리 취업 가능성이 평균에 못미치는 정도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

상의 신장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첫 일

자리로 가질 가능성이 2 .23배(= ) 높았다.

세 가지 범주로 신장을 나누어 살펴본 <모형 Ⅲ>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배경 및 고교특성 그리고 대학특성 및 취업준비 경험 변수들의 계수값

이나 통계적 유의도가 앞선 <모형 Ⅰ>과 <모형 Ⅱ>에서의 분석결과와 전반

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신장 관련 변수의 

경우 ‘상대적 단신’ 변수는 (-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본의 평균신장보다 1표준편차 이상 큰 사람들로 정의된 

‘상대적 장신’ 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의 계수값

을 나타내어,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기준변수인 평균범주의 신

장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서 졸업 후 괜찮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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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대적 장신 범

주에 속하는 이들은 평균범주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3 .12배(= )에 달했다.

<표 7> 괜찮은 일자리(=3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상수항 -27.289*** 6.846 15.888 -9.541*** 2.595 13.519 -9.220*** 2.592 12.651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0.058 0.083 0.478 -0.068 0.082 0.674 -0.045 0.085 0.289

형제자매 유무 1.018 1.084 0.881 0.898 1.086 0.684 1.013 1.077 0.884

자가주택 소유여부 -0.493 0.416 1.403 -0.433 0.412 1.106 -0.462 0.416 1.232

로그 가구소득 1.098** 0.430 6.506 1.069** 0.428 6.229 1.016** 0.426 5.691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191 0.581 0.109 0.226 0.581 0.151 0.134 0.576 0.054

출신고교(인문계=1) 0.901 0.778 1.343 0.855 0.778 1.209 0.958 0.777 1.521

재수경험 -0.254 0.477 0.283 -0.298 0.478 0.388 -0.289 0.480 0.361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2.389*** 0.521 20.990 2.432*** 0.514 22.355 2.333*** 0.526 19.658

대학순위: 11～20위 2.299*** 0.534 18.555 2.380*** 0.533 19.917 2.243*** 0.528 18.026

대학순위: 21～30위 0.911* 0.540 2.842 0.842 0.533 2.497 0.880* 0.538 2.679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 인문 -1.342** 0.637 4.433 -1.189* 0.621 3.663 -1.357** 0.633 4.596

전공2 : 사회 -1.244** 0.596 4.357 -1.152** 0.585 3.882 -1.264** 0.598 4.474

전공3 : 교육 0.370 0.670 0.306 0.436 0.660 0.437 0.227 0.673 0.114

전공4 : 자연 -1.959*** 0.755 6.739 -1.775** 0.741 5.745 -2.123*** 0.769 7.623

전공5 : 의약 0.951 0.738 1.660 1.019 0.739 1.902 0.733 0.734 0.998

전공6 : 예체능 -1.725** 0.747 5.328 -1.586** 0.735 4.662 -1.786** 0.756 5.581

전공7 :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480 0.398 1.450 0.484 0.399 1.472 0.456 0.398 1.309

재학 중 근로경험 0.207 0.531 0.152 0.183 0.527 0.121 0.312 0.546 0.326

신장 

관련 

변수

신장() 0.110*** 0.037 8.734

평균신장 이상 여부 0.802** 0.365 4.823

상대적 단신 -0.822 0.680 1.464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137*** 0.408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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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AIC 283.764 287.810 284.553

SIC 368.097 372.142 373.102

-2 log L 243.764 247.810 242.553

Likelihood Ratio 90.239*** 86.194*** 91.450***

Score 104.935
***

102.810
***

106.714
***

Wald 62.587*** 61.382*** 64.205***

N 501 501 501

주 : *** p<0.01, ** p<0.05, * p<0.1

3. 신장(height)에 따른 첫 일자리 소득수준 분석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실증

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은 도외시한 채 단

순히 취업여부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기서는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을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아 임금

방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의 첫 일자리의 실질임금(월소득)에 자연로그를 취

한 값( ln )에 대해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들()7 )

7) 대학졸업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결정짓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가구특성 및 대학특성,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활동 변수 외에도 이들이 일을 하게 된 사업체의 규모나 

속해있는 산업군, 노동조합 유무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도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의 규모나 산업특성, 노동조합 유무 등의 요인 그 자체가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둠과 동시에, 

앞선 취업 여부를 둘러싼 요인과 동일한 모형을 통해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4년제 

대졸 여학생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학재학 중 경험 등에 초점을 두고 대졸자의 임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규용 ․ 김용현, 

2003; 채구묵, 2007; 임다희 ․ 조일형 ․ 권기헌, 2014)을 참조하여 사업체 특성과 같은 수

요측 요인은 배제하고 노동시장 이행 전까지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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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 신장()  변수를 함께 포함

시켜 임금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M incer類의 임금방정식을 설정하여 다중회

귀분석(m u ltip le  reg ressio n  an a ly sis)을 실시하였다.

ln       
여기서도 앞선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

가지로 여타의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장의 영향력을 살피고자  단위

로 측정된 신장을 연속형 변수로 넣은 <모형Ⅰ> , 평균이상의 신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Ⅱ> , 그리고 ‘상대적 장신’, ‘평균범주’, 

‘상대적 단신’으로 신장을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

을 살피기 위한 <모형 Ⅲ>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모형 Ⅰ>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교 졸업 당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 임금수

준이 높았으며, 세칭 ‘명문대학’ 출신일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

준이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

며, 의약계열 졸업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학 중 해외연수 변수의 경우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의 값을 나타내어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이

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장이 클

수록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았다. <모형 Ⅰ>을 기준으로 했을 때 

 단위로 측정된 신장에 대한 추정계수가 0 .007로 신장이  클수록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0 .7%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신장 변수 대신 평균이상의 신장 여부에 따른 변수

를 포함시킨 <모형 Ⅱ>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가 <모형 Ⅰ>과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의 

경우 (+ )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해당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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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상수항 3.091*** 0.598 5.170 4.262*** 0.208 20.450 4.257*** 0.207 20.550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0.004 0.007 0.550 0.004 0.008 0.520 0.005 0.007 0.650

형제자매 유무 0.030 0.075 0.400 0.030 0.075 0.390 0.040 0.075 0.540

자가주택 소유여부 0.000 0.038 0.000 0.005 0.039 0.120 0.004 0.038 0.100

로그 가구소득 0.078** 0.038 2.060 0.076** 0.038 2.010 0.072* 0.038 1.900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009 0.052 0.180 0.009 0.052 0.170 0.012 0.052 0.220

출신고교(인문계=1) 0.074 0.047 1.560 0.071 0.048 1.490 0.079* 0.047 1.670

재수경험 0.025 0.048 0.520 0.023 0.048 0.470 0.021 0.048 0.440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0.223*** 0.075 2.960 0.229*** 0.076 3.030 0.218*** 0.075 2.890

대학순위: 11～20위 0.192*** 0.070 2.750 0.202*** 0.070 2.880 0.193*** 0.070 2.760

대학순위: 21～30위 0.088 0.055 1.610 0.085 0.055 1.550 0.082 0.055 1.490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 인문 -0.177*** 0.068 -2.620 -0.168** 0.068 -2.480 -0.166** 0.068 -2.440

전공2 : 사회 -0.095 0.059 -1.600 -0.090 0.060 -1.500 -0.089 0.059 -1.510

전공3 : 교육 -0.069 0.078 -0.890 -0.067 0.079 -0.850 -0.074 0.078 -0.950

전공4 : 자연 -0.061 0.066 -0.920 -0.051 0.066 -0.770 -0.063 0.066 -0.950

전공5 : 의약 0.195** 0.096 2.030 0.199** 0.097 2.050 0.201** 0.097 2.080

전공6 : 예체능 -0.144** 0.067 -2.160 -0.133** 0.067 -1.990 -0.138** 0.066 -2.070

전공7 :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137*** 0.046 2.970 0.143*** 0.046 3.080 0.136*** 0.046 2.950

재학 중 근로경험 0.060 0.051 1.180 0.062 0.051 1.210 0.069 0.051 1.350

신장 

관련 

변수

신장() 0.007** 0.003 2.120

평균신장 이상 여부 0.038 0.033 1.140

상대적 단신 0.011 0.049 0.220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0.126*** 0.048 2.630

F Value 4.56
***

4.36
***

4.47
***

 0.1778 0.1712 0.1827

 0.1388 0.1319 0.1418

N 421 421 421

주 : *** p<0.01, ** p<0.05, * p<0.1

<표 8>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 (종속변수: 첫 일자리에서의 로그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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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Ⅲ>에서도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값이 앞선 두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 신장관련 변수

를 보면 상대적 단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지는 않

았다. 상대적 장신 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값을 

나타내어 상대적 장신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은 기준변수인 평균

신장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대

적 장신에 속하는 학생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기준으로 삼은 평균신장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12 .6% 가량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키가 큰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Ⅴ. 결론

우리사회에서 키(h e igh t)는 개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질 중 하나로 인식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자리에서는 키와 생산성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노동시장 성과와도 관련을 갖는 요인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장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를 예측하기 위한 신호기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노

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에서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tran sition  from  schoo l to  w ork ) 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

엄(height prem ium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통계자

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 EEP)｣ 1~ 11차년도 자

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 성과가 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신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신장을 다양

한 기준을 이용해 나누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height) 프리미엄  139

으로 이행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동갑내기 여학생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직가능성에 키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임금수준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가 클수록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 취업가능성, 괜찮은 

일자리 취업가능성 그리고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과 같은 성과가 양호하게 나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

일하다면,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

을 가능성이 1 .08배가량 높았으며,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한 이들의 경우 평

균범주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해당시점에서의 취업가능성 또한 3 .4배가

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갖게 될 가능성에 있

어서도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괜

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1 .11배 높아졌다. 신장의 범주에 따라서는 상

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평균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해당 일자리 취업 가능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는 신장이 1  클수록 소득이 0 .7%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앞

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해 약간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신규 입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

이 낮고 임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큰 여성만을 대상으로 소

득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평균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비해 12.6%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초기 노동시

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을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

한 범주화 한 신장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은 키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큰 키에 대한 프리미엄의 형태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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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하는 이들의 경우 

그들의 능력이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기제가 다양하지 않아 그들

의 능력이나 생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장이나 외모와 같은 요인들을 

통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능력

이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구직자들에게 구직과정에

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준비나 불안감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
임신, 병력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2 015 ). 이는 단순히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

을 넘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구직자들

이 많아질수록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중심,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

이 가능하도록 인식개선 노력 및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은 대부분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는 관련없

는 요인들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개인 차원의 불행을 넘어 직

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욕저하로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채우도

록 하는 것은 해당항목에 대한 또 하나의 치열한 ‘스펙 경쟁’8 )이 일어나게 

8) 이러한 스펙 관리는 개인 차원의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학습을 
일정한 방향과 패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취업준비자들은 토익, 토플, 
각종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 등 영어능력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와 같은 제2외국어나 한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 봉사활동, 공모전 경험이 중요한 스펙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이에 대한 참여율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에 관련된 동아리나 
활동 안내 글을 대학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의 휴학이 
보편화되고 평균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학습에 있어서 스펙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한국일보, 2009. 7. 30 ; 장성연,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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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의학적, 과학적 전문지식과 상

품이 대중화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키는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개선되어

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박소연, 2 011 ) 하

에서 신장 프리미엄의 존재는 큰 키를 타고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신체불만

족과 우울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을 구직자에게 

묻는 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채용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고통받는 구직자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로자가 채용되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

의 원리에 입각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임종

률, 2004; 박귀천, 2 007에서 재인용) .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자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부당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거나, 개인의 사생

활을 침해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

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 C S) 기반 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같은 논의들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존의 관행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는 경

우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체의 인식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의 신장의 영향력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교육고용패널 

자료에서의 신장이 실제로 계측된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

(se lf- repo rted )한 것으로 응답자의 신체를 직접 계측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

한 측정 오차(m easu rem en t erro r)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취업한 일자리 특성(예컨대 직무에 필요한 기준 신장이 정해진 직업과 같이 

큰 키를 요하는 직업) 등은 보다 상세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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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이항로짓분석과 같은 방법론이 ‘인

과관계’를 단언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은 아니기에 키를 둘러싼 효과성이나 

차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자료 및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

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편견과 차별이 어디서 오는 것인

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적 성과차이는 다양한 측

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실

효성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또는 차이에 대한 이론에 대해 직접적

으로 연결 짓는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고용주 및 구직자의 심

리적 요인 등까지도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차이에 요

인에 대한 분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편견과 차별해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로 인해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남학생들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나 좀 더 오

랜 기간 자료가 축적된 후 남학생들까지도 포함시킨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9 ).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제약을 벗

어나 보다 광범위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보다 높은 연구결과 및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장 프리미엄의 경우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것이 더욱 크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신장 프리미엄은 직업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데 고객 대면 응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같은 직업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성별로 직업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취업자 
중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30.1%)로 남성(1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통계청, 2017) 여성이 신장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직업을 많
이 갖고 있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남성 및 다양한 연령,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
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2017년 9월 19일  ■ 심사일：2017년 12월  4일  ■ 수정일：2017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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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              

상수항 -30.338*** 7.475 16.471 -9.468*** 2.654 12.723 -9.269*** 2.641 12.319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0.024 0.086 0.075 -0.035 0.085 0.167 -0.010 0.087 0.013

형제자매 유무 1.187 1.101 1.164 1.003 1.097 0.836 1.176 1.096 1.151

자가주택 소유여부 -0.375 0.425 0.779 -0.296 0.418 0.502 -0.323 0.424 0.580

로그 가구소득 1.024** 0.430 5.671 0.979** 0.429 5.220 0.916** 0.424 4.653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368 0.590 0.389 0.364 0.591 0.380 0.284 0.586 0.235

출신고교(인문계=1) 0.722 0.794 0.828 0.667 0.790 0.714 0.798 0.792 1.014

재수경험 -0.137 0.494 0.076 -0.201 0.498 0.162 -0.205 0.497 0.171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2.473*** 0.561 19.436 2.489*** 0.545 20.871 2.413*** 0.567 18.096

대학순위: 11～20위 2.159*** 0.548 15.545 2.271*** 0.543 17.501 2.111*** 0.544 15.080

대학순위: 21～30위 0.887* 0.549 2.610 0.788 0.539 2.139 0.830 0.545 2.317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 인문 -1.164* 0.655 3.158 -1.044* 0.639 2.667 -1.146* 0.648 3.122

전공2 : 사회 -1.272** 0.609 4.360 -1.174** 0.596 3.880 -1.268** 0.609 4.336

전공3 : 교육 0.475 0.688 0.476 0.487 0.674 0.522 0.341 0.686 0.247

전공4 : 자연 -1.356* 0.759 3.193 -1.138 0.740 2.363 -1.523** 0.774 3.866

전공5 : 의약 0.896 0.770 1.354 0.922 0.760 1.472 0.667 0.765 0.760

전공6 : 예체능 -1.694** 0.762 4.939 -1.486** 0.742 4.009 -1.744** 0.772 5.108

전공7 :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417 0.414 1.017 0.490 0.411 1.421 0.404 0.415 0.945

재학 중 근로경험 0.208 0.552 0.142 0.183 0.543 0.114 0.321 0.566 0.321

신장 

관련 

변수

신장() 0.128*** 0.041 9.797

평균신장 이상 여부 0.755** 0.374 4.062

상대적 단신 -0.781 0.698 1.253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312*** 0.433 9.198

AIC 268.358 274.559 269.506

SIC 349.211 355.411 354.401

-2log L 228.358 234.559 227.506

Likelihood Ratio 86.441*** 80.241*** 87.296***

Score 97.480*** 93.812*** 99.923***

Wald 59.177*** 57.780*** 60.907***

N 421 421 421

 주 : *** p<0.01, ** p<0.05, * p<0.1

<부표 1>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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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ight Premium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 ork
: Focusing on Female University G raduates

10)Ho-Joong, Bae*․Jung-Wook, Kim**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jobs that directly associate 'height' with 

'productivity' h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progress of mechanization and 

automation reduced the dependence on the human body. Nevertheless, height 

is still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a la-

bor market. The young are put under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ap-

pearance and height are considered factors that enable young job-hunting 

people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s and that can sometimes make job 

seekers held in suspense.

As height is now considered a kind of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eight premium in a labor market. For 

this purpose,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as used to 

analyze height premium for female university graduates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analysis confirmed that height premium worked in the possibility of 

being employed, in the wage level, and in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decent 

job and mainly had the form of premium for being tall rather than dis-

advantages to being small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used representative statistical data to make a multilater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eight in a labor market, which had rarely been 

addressed empirically.

Keywords : Height premium, wage at the first job,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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